
신나이가이멘의 섬유사업전략  

- 식물원료소재의 적극 개발 등으로 방적사업 순조 

신나이가이멘(新內外綿)은 “이색연사(異色撚絲 ; 모꾸이도, grandrelle yarn)”

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6년도 상반기에는 방적사업이 순조롭게 

돌아갔다. 2006년도 하반기에는 이상한 야안(フシギ yarn)의 방적시설증설과 

바이오매스(biomass ; 一定區域內의 生物의 量)을 고려한 식물원료(植物原料)

소재를 확충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다만 원료값이 올라 이익은 계획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간단한 판매값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 힘을 쓸 생각이다. 중국에서는 상주(常州)의 염공장(染工

場)이 2006년 가을부터 가동되어,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

는 직물사업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유효하게 활용하려고 한다. 

신나이가이멘의 2006년 상반기 업적은 판매고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데 

이익(利益)이 별로 안났다. 방적사업은 비교적 호조를 보여 판매는 계획을 웃

돌고 있다. 그러나 코스트가 오른 요인이 많아, 이익은 거의 계획수준이다. 

“빠른 야안(ハヤイ yarn)”시스템을 만들어, 소로트 주문에 대응하고 있는데, 

갈수록 주문량이 더욱 소로트화되고 있다. 최저로트를 500kg으로 하고 있는

데, 지금은 100kg, 200kg이 보통이 되었다. 또한 면화는 고급면이 중심인데 

값이 올라 평균하면 15% 올랐다. 뿐만 아니라 유료(euro)화가 올라 텐셀의 

가격도 올랐다. 

현재 추진 중인 중기계획에서 환경이나 로하스(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계속 건강을 지키려는 생활양식)를 중심으로 상품개발을 



큰 과제로 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발의 진

행이 아직 불충분한 면이 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여도 시

장에 내놓고도 상품답게 팔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순조롭게 상품화되

고 있는 텐셀의 수모혼(獸毛混)소재도 약 3년이 걸렸다. 상품개발은 1년에 10

건을 목표로 하고 있어 3년이면 30건이 된다. 이 중에서 몇 건이나 상품으로 

남을 것인가가 문제이므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타입(type)의 “모꾸(異色合撚) 이상한 야안”은 패션(fashion)에 맞춰 

개발된 것 중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실의 하나이다. 현재는 선염(先染)사용과 

염색안한 생(生)실용의 2대(台)로 뽑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선염용을 1대 더 

증설할 계획이다. 

또한 당사에서는 바나나, 하이비스커스(hibiscus, 식물), 사탕수수 등의 식물

원료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소재는 보통이면 폐기될 부분을 재이용(再

利用)한 것으로 로하스나 환경을 중심으로 한 상품개발에도 적합하여 중요시

하고 있다. 이들로 실을 뽑을 때에는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하거나 개섬(開纖)

하는 전처리(前處理)가 필요한데, 그 공정을 우리 공장에서 처리할 생각이다. 

현재 나이가이텍스타일에서 섬유화(纖維化)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

계를 직접 만들고 있다. 

방적에서는 새로운 판로(販路)를 개척하여 빙고산지(備後産地)에 데님용 이

색연사(異色撚絲; 모꾸이도)를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는 월 5~10톤(ton)

을 판매하고 있는데, 실부터 차별화하고자 전념(專念)해온 소재를 상품화하려

는 기업에게 최소로트 : 500kg으로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마바리

(今治) 타월산지에 신강면(新疆綿)을 사용한 “카레즈”나 “오오가닉” 소재 등

을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니트사업은 시장의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착실하게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면사였던 것이 텐셀로 바뀐 상황에서 한계에 도달한 측면도 있

다. 앞으로는 텐셀로도 가볍게 마무리하기도 하고, 편성(編成)조직을 바꾸어 

새로운 촉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복합화(複合化)하는 등 개발할 필요가 있

다. 

직물사업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어패럴에게 판

매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품질을 더 올리는 것이 과제이다. 상주(常州)의 

염(染)공장이 2006년 가을부터 테스트 플랜트(test plant)로서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유효하게 활용하려고 한다. 

중국사업(中國事業)은 중국에서 상품을 만들어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식과 

방적사업처럼 ‘메이드 인 신나이가이멘’의 실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들여오는 방식이 있는데, 두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수량만을 마

냥 늘려가는 것은 생각치 않고 있다. 품질을 포함하여 가치를 중요시하며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치세환부율(增値稅還付率)인하나 인건비상승, 인민위

안고(高) 등과 같이 중국에는 코스트 상승요인이 많으며, 앞으로 코스트 메릿

(merit)이 점차 줄어갈 것도 고려하여, 앞서 말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 


